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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네스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부트캠프』를 위해 세계 각국 도시의 청년 

대표들이 2022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7월 08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폴리카에 모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타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논의했다. 특히 인종, 성별, 

신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토대로,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본 캠프 참여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아이디어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 단위 별 후속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은 다중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러 사회 집단, 자신이 

가진 사상 등등을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이자 연대기에서 기인하는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라 정의 내려지던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라는 표현이 담아내고 내포해야 할 의미를 

담아내기엔 좁은 범주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또한 다원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보아도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인 성질과 특징을 끌어내 이들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의미해졌고, 오히려 이러한 분류가 ‘편가르기’로 변질되어 누군가에 의해 일반화된 집단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별을 가하게 되는 사회적 오류를 발생시키곤 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광주 메트로폴리탄의 후속 프로젝트로 아시아계 인종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구촌에서 아시아의 입지와 위상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글로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때, ‘세계화의 지역화’를 뜻하는 

‘글로컬’의 의의를 살려,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각 도시 단위에서부터 실현하고 그 효과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본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한 타 단위에서의 성공 사례를 

지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이러한 글로컬 

네트워킹을 이어나가고 있다. 


